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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로서의 정 부 나  상설의 사령부 같은 것도 없다. 그런 뜻에서 판관은 

신분적 지배자도 체제 위의 지배자도 아니다. 아마 중국의 전설적 임 

금인 요 순 (義 #)의  시 대 가  그런 것이 아니었는지 모 른 다 . 그 들 은  다 

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렸기 때 문이다. 그러므로 이 체제는 반국가 

(Antistate) 라고 하는데 그 것 은  이스라엘의 오직 야훼만의 정신을 

구현하는 중 요 한  시 기였다.

3. 판 관 들

〇  판관 삼손(판관 13~16장)

“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. 그래서 다 

시 야훼께서는 그 들 을  40년 동 안  불레셋 사람의 손에 붙 이 셨 다 ”(판  

관 13, 1). 그때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삼손이라는 아이가 주 

어졌다. 그에게 “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다. 

그  아이가 비로소 이스라엘을 불레셋 사 람 들  손에서 건져낼 것 이 다 ” 

(판 관  13, 5 )라는 신탁이 내 렸 다 . 여기까지는 다 른  판관 임명의 동기 

와 비슷하다. 그 러 나  그의 행적에 대한 서 술 은  다르다.

그 는  20년 동 안 一 불 레 셋 시 대 에  있었던 이스라엘의 판 관 (판 관  

15, 20)이라 했 는 데 ，공 적 으 로  전쟁을 지휘하거나 또 는  이스라엘을 

다스리는 장면은 한  번 도  없 고 ，꼭  현대인이 묘사하는 슈퍼맨처럼 홀 

로  초인적인 힘을 발동한다. 그  내용은 뚜렷한 민담이다. 거기에는 

어떤 목적추구도 가치평가도 없고 웃음만을 자아내게 할 뿐이다. 그  

는  신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아랑곳없이 불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부 

모의 만류를 뿌 리 치 고  결혼을 강행하다 봉 변 을  당하고 화풀이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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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. 할례 받지 못한 오랑캐인 불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비참하 

게 최후를 마 치 나 ，그의 죽음으로 불레셋의 지도층을 몰살하는 장엄 

한  최후를 마쳤다는 이야기다.

그런데 이런 민담에는 간간이 해석이 첨부되어 따 른 다 . 바 로  그  해 

석이 중 요하다. 삼손이 불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행위에 대해서 “그 

러나 그의 부 모 는  그  일이 모 두 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 몰 랐 다 . 그 

때는 불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불레 

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 이 었 다 ”(판 관  14, 4 )는  주 (I主) 

가  있다. 모 든  것은 하느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다. 

따지고 보면 그 가  하는 일의 결과를 장본인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. 

사실상 그에게 그런 의 도 가 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 다 . 그러나 삼 

손이 초인적인 힘을 낼 때마다 “야훼의 영에 사로잡혀 ”라는 주 를  달 

고  있다.

이렇게 삼손은 하느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묘 사 된 다 . 그는 마 

침내 들릴라의 배신으로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를 깎임으로써 불레 

셋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눈이 뽑히고 노트트담의 곱추마냥 놋사슬에 

매여 연자맷돌을 돌려야만 했다. 그 러 다 가  불레셋의 모 든  추장들이 

모인 축제에 이끌려나가 희롱의 대상이 되 는  기회에 그 는 ，“주  야훼 

여 , 한 번만 더 저 를  기억해주시어 두  눈 을  뽑은 불레셋 사람들에게 

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 십 시 오 ”라고 부 르 짖는다. “한  번 만  더 ” 마지 

막 삶을 바치면서 애원하는 것이다. 그리하여 신 전 을  무 너뜨리고 그 

안의 원수들을 모두 깔려 죽게 했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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